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바라며 용인시 수지구에 자리잡은 느티나무도서관이 올해로 24 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립도서관으로서 전국에 도서관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더 큰 세상을 향해 주민들과 함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은 존폐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그동안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경기도 용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 월 경기도의회는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 1,500 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준, 하여 사서들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지원금은 느티나무도서관의 연간 총 운영비 8 억 5,000 만 원 중 일부입니다. 느티나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건비와 관리비만으로 운영했던 터라 운영지원금의 삭감은 주춧돌을 빼는 것과 같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용인지역구 도의원들이 나서 예산 삭감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21 년 기준 연간 이용자 4 만 2,371 명, 대출권수 6 만 7,429 권에 달하며 청소년, 성인들의 

낭독회, 독서회, 동아리, 마을포럼, 자원활동, 메이커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도서관에서 견학을 올 만큼 공공도서관의 대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민간의 힘으로 23 년을 이어온 느티나무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문을 열 수 있을지 해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후원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삭감 사태를 지켜보며,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은 오직 공공기관의 몫이며 시민들의 

활동은 공익적이지 않다고 보는게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동네 김선희 도의원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 공공성의 보루인 느티나무도서관이 계속 문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을 다시 확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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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도서관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원 일동 


